
KBS 감사의 자격은 
‘공영방송 철학 구현할 혁신역량’,
현 경영본부장 감사지원 자격있나?

   KBS 새 감사 선임 국면...경영의 3축 완성

   2021년은 KBS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KBS의 의결기관인 이사
회가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했고 KBS 집행기관의 수장인 사장이 청문회를 거
쳐 취임을 기다리고 있다. KBS감사는 집행기관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임기 3년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감사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KBS의 ‘의결-집행-감독’이라는 경영의 3
축이 비로소 완성된다.

   KBS 감사에 누가 앉는가에 따라 KBS의 독립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다. 대놓고 집행부만을 감싸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딴죽만 걸고 혁
신과 개혁을 방해하며 자기 정치만을 할 인사라면 역시 곤란하다. 

   현직 경영본부장의 감사 지원 자격있나?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에 도전한 지원자 11명 전원이 전·현직 KBS임직원이
다. 조현국 현 경영본부장도 버젓이 감사에 도전장을 던졌다. 현재 KBS노사는 
임·단협 등의 쟁점을 두고 양승동 사장 임기말기에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닫
고 있다. 현재의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현 경영진이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연구동 불법촬영 사태를 비롯해 지난 수년간 보여줬던 경영능력은 둘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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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직 경영본부장이 새 집행부의 감사로 선임된다면, 이미 내부의 지적처럼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힘들 수 있다. ‘셀프 감사’라는 오명은 누구의 몫
이어야 하는가? 노사관계 파국의 원만한 해결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또한 정말로 KBS의 감사자리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위상
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감사 지원을 철회하고 백의종군하라. 

   새 감사의 역할..공영방송 철학 바탕 혁신 역량 발휘해야

   KBS는 다시 격랑의 시간 앞에 놓여있다. 당장 내년에 동계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다. 수신료 현실화와 대선-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선거방송의 공정성,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등 
KBS의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새롭게 꾸려지는 경영의 3대 축 
‘이사회-사장-감사’의 세 바퀴가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자신들에 주어진 역
할을 다하느냐에 KBS의 명운이 걸려있다. 

   이런 시기에 KBS의 감사로서 필요한 최우선의 자질은 무엇인가? 새 감사
는 무엇보다 관성적으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는 소극적 영역의 
감사업무를 벗어나,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야 한다. 새 감사에게는 KBS의 구조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
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조직을 복지부동의 경직된 상황으로 내
몰기보다는 구성원 개인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해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
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KBS 감사 선임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KBS의 새 감사는 위의 기준에 따라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선출돼야 한
다. 차기 KBS감사를 선임할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분명히 밝혀둔다. 
행여 지원자의 능력과 전문성보다는 사내 직종 안배 같은 구시대적 발상에 따
른 선택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KBS의 감사로서 제1의 자질은 
자신의 안위만을 쫓는 탐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KBS의 미래를 
걱정하는 섬김의 자세여야 한다. 직원들의 근무기강과 비위만을 들춰내는 소극
적인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인으로 확고한 철학을 갖고 해법
을 제시하고 혁신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자이어야 함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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